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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는 것은 보물이며 가치이고  재물, 그리고 자본이라 하셨

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은 정도로만 느껴지고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직접 사랑한 것과 같이 느껴지는 축복일진대 이 시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깨닫고 천지가 울

리는 생명말씀으로 깨닫는 최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해 행하지 않으면 끝난 것은 그 

차원에서 그대로 끝난다 하셨습니다. 온세상이 설명절이라 풍성하고 여유로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서는 분체의 귀하신 몸을 쓰시고 완성된 휴거역사를 뜨겁게 진행해 주시는 줄을 진정 믿습니다.

 이제는 섭리역사가 독립하였고 우리 또한 장성한 신부가 되고 성약역사의 큰 기둥으로 성장하였사오니 모든 

일을 주와 같이 행함으로 더욱 빛나는 역사를 이루어 드리며 귀한 설명절에도 먼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모시고 구원자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나누며 시대를 알지 못 하고 인생길을 찾지 못하는 가족들과 지

인들에게도 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새해의 처음 명절을 조상을 섬기며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육적인 한계에 머무르지만 섭리역

사는 이시대 사명자를 통해 강림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님과 구원자 앞에 진실한 사랑과 삶의 예배로 

먼저 영광돌리게 하셨사오니 한 해 동안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분별하고 행하여 귀한 생명들을 전도하며 주님

의 소원을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의 선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감동감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의 천품을 닮은 온전한 인격과 생활의 모범을 통하여 육적이고 혼적인 인본주의 세상 위에 존귀하신 주님을 

믿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하며 아름다운지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인생 보

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 핵심주관권으로 살아가시는 선생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생

님께서 어떠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어 오시고 말씀과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처럼 날마다 진행되는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성령 

어머니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자 주님의 차원높은 구원의 권세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분매초마다 그분을 통한 마지막 휴거 역사가 찬란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시며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완전

한 시대말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혼육이 강건하시고 튼튼하시어 신적인 차원에서 뛰고 달리시게 하여 주시

옵소서.

 또한 선생님의 몸이 되시어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조건으로 섭리사 전체를 대표해서 뛰고 달리시는 두증

인 가운데 분체의 속깊은 심정과 완전한 신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진정으로 행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도전하는 섭리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쓰시니 더욱 빛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며 늘 우

리 삶  가운데 불꽃같은 눈동자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감격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

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